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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354호 
	
카드사, 서민 카드론 이자율
연체이율보다 높은 이율 적용! 
· 저신용 서민 정상이자율 > 일반인 연체이자율, 약탈적 대출이율 적용
· 개인신용평가기준 공개하고, 설명 의무화 하고, 더 받은 것 돌려줘야,




□ (사)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회장 김영선 이하 ‘금소연’)은 카드사가  신용 등급이 낮은 서민 소비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카드론의 이자율을 너무 높게 잡아 일반인의 연체이율보다 높은 고금리를 물려 폭리를 취하고 있다며 즉각 시정을 요구하였음.

작년 카드론 대출 실적이 24.7조 원으로 주로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 소비자이 편리하게 카드대출을 이용하는 카드론의 이자율을 개인 신용도에 따라 세분화하여 대출을 받거나 기한 연장할 때 약정하는 이자율을 신용도가 양호한 소비자의 연체이자율에 해당하는 약탈적으로 높은 대출 이자율을 적용하고 있음.

□ 연체이자는 채권 금액에 일정비율로 지연된 기간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이자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이고, 약정일에 이자를 내지 않을 경우에 부과하는 지연배상금으로 위험 프레미엄(risk premium)임에도 저 신용자의 약점을 이용해 사전에 과도하게 이자를 부담시키는 것은 불공정거래 행위임.

□ 현대카드는 카드론 정상 최고이율이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인 30%에 가까운27.5%를 적용하고 연체이율 최저가 23.5%로 무려 연체이율을 4.0%를 넘는 정상이자를 부과하고, 삼성카드는 카드론 정상 최고이율이 24.9%를 적용하고 연체이율 최저가 21.0%로 무려 연체이율을 3.9%를 넘는 정상이자를 부과하며, 국민카드 역시 정상 최고이율이 27.3%를 적용하고 연체이율 최저가 23.5%로 무려 연체이율을 3.8%를 넘는 정상이자를 부과하고 있음. 하나SK카드, 신한카드 도 비슷한 상황으로 약탈적인 이자를 물리고 있음.


<카드사 정상이자 및 연체이자율 현황 >
	카드사
	정상이율
	연체이율
	차이

	삼성카드
	7.9%~24.9%
	21.0%~29.9%
	3.9%↑

	하나SK카드
	6.9%~26.9%
	24.0%~29.9%
	2.9%↑

	현대카드
	6.5%~27.5%
	23.5%~29.5%
	4.0%↑

	신한카드
	7.6%~26.9%
	23.0%~29.5%
	3.9%↑

	국민카드
	7.5%~27.3%
	23.5%~29.9%
	3.8%↑



<피해사례>

S카드사의 카드론을 이용하던 A씨는 2012.10월 카드론을 기한 연장하면서 자신이 내는 약정이자율 연 23.9%로 연체이자율 21.0% ~29.9% 보다 높은 이자를 부담해온 것을 확인하고 황당해서 민원을 제기하자, 카드사는 신용도가 낮아 그랬다며 연체이자율 하한을 적용해 6개월치 이자를 돌려 받았음.

□  카드사들이 주로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 소비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는 카드론대출 이자율을 신용이 양호한 소비자의 연체이자율에 해당하는 금리를 받는 것은 약탈적인 금융 거래로 불공정하고 형평성에도 맞지 않음으로 약정이자율의 상한선은 연체이자율의 하한선 이하로 낮춰야 할 것이며, 정상이자율을 연체이자율 보다 높게 받은 이자는 반환하여야 마땅할 것임.

[bookmark: _GoBack]□ 더구나, 소비자의 신용평가가 주로 불리한 금융정보를 교환하고 축척한 정보로 자신도 모르게 산정되고 적용되는 상태에서 신용도에 따라 금리가 지나치게 차이가 나는 것은 불공정하므로, 카드사는 소비자에게 적용하는 신용평가 기준을 공개하고, 개인 소비자에게 의무적으로 설명해야 할 것임.    

□ 금소연 강형구 금융국장은 주로 서민 소비자들이 이용하는 카드론의 약탈적 이자율을 낮춰 소비자들의 부담을 줄여야 할 것이라며, 아울러 적용금리, 신용평가, 공시체계를 정비하고, 개선하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음.

* 이 보도자료는 금융소비자연맹사이트(http://www.kfco.org)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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